
닛신보의 중국 전략 - 해외 시설의 적극 활용과  

교편 소재로 새 출발 

닛신보는 2003년에 중국의 창저우 명력방직(常州名力紡織)의 출자 비율을 

올린 후로는 중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가, 베켄과의 합판 사업

을 연달아 이루어 냈다. 현재 중국에는 방직ㆍ직포 공장인 창저우 명력방직

과 방직에서 직포ㆍ편성ㆍ염색 가공까지 일관 생산이 가능한 항저우 일면(杭

州一綿), 방적만을 전문으로 하는 닝보 유과면방직(寧波維科綿紡織), 사염ㆍ

직포ㆍ가공 공장인 닝보 일중방직인염(寧波日中紡織印染)의 제조 합판 외에

도 2001년에 창저우 명력이 사들인 둥타이 명력(東台名力)도 활용하고 있다. 

닝보 일중방직인염이 2003년 10월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한 후로는 이들 

여러 공장의 조업이 안정되도록 노력하였다. 현재는 전력이 부족하여 조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항저우 일면 외는 모두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다. 지금은 

모든 생산 거점의 정비를 끝내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베켄 그룹, 이토추 상사와의 합판인 닝보 유과면방직은 조업이 완전히 안

정되어 있다. 실의 품질도 좋아져 셔츠, 침장, 니트 등 어느 분야에 내놔도 

문제가 없는 품질 수준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상품 내용을 넓히고 있으며, 

2005년 여름에는 더블 트위스터(double twister) 9대를 증설하였다. 앞으로는 생

산 수량보다도 실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설비에 투자할 방침이다. 패키지로 

전략을 짜고 있으며, 볼륨 상품을 안정적으로 원활히 처리하면서도 생산 품

종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양가 그룹, 이토추와의 합판인 일중방직인염에서는 선염 셔츠감을 생산하

고 있는데, 2006년에는 직기 200대를 증설하여 400대 체제로 조업할 예정이

다. 그럼으로써 일본 내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어패럴과의 상권을 더욱 확

대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또한 닝보 유과면방직의 관련 회사인 절동 니트(浙東 knit)와 일중방직인염

과는 형제 자회사인 양가 니트의 두 회사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2005년 가을

부터 니트지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사업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며, 이제

까지 취급하지 않았던 폴리에스터ㆍ면의 교편 소재를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

게 되었다. 절동 니트, 양가 니트가 모두 봉제 시설까지 갖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여 OEM에 의한 2차 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다. 2005년 4월에 활동을 시

작한 어패럴 팀을 축으로 제품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 

 


